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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솔로몬의 노래 2:1-13 

말씀제목: 주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듣는 

성령의 음성 

 

       솔로몬왕은 자신이 “샤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오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사 35:1-

2) 

 

       솔로몬 왕은 자신이 사랑하는 

술렘미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솔 2:2) 

 

       이는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처럼 가시 같은 박해를 

받으며 살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를 발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장면을 말했습니다: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칫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ㄱ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솔 2:3-6) 

 

      술렘미 여인은 자신이 왕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예루살렘의 딸들, 즉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솔 2:7) 

 

      그녀는 그가 사랑하는 왕이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실 때까지 자신의 신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계 4:1) 

 

     솔로몬 왕이 술렘미 여인에게 일어나 

떠나자라고 한 말 속에 숨겨진 암시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 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어여뿐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솔 2:10-13)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오는 때와 시기에   대해 한 가지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한 모세가 

오순절에 드리는 흔드는 제사 가운데 한 

가지 암시를 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 후 다음날, 너희가 흔드는 

제사의 단을 가져온 그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을 마칠지니 너희는 일곱쨰 

안식일 이틑날까지 오십일을 헤아려서 

주께 새로운 음식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십분의 이로 만든 

빵 두 덩어이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첫열매들이라.”(레 23:15-17) 

 

        여기서 누룩이 있는 빵 두 덩어리는 

앞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늘을 향해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흔든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하늘로 끌려올라가는 휴거의 날에 

일어나는 광경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약혼식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땅에 사는 동안 단 한 가지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맞이하는 소망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이 세상이 살 곳이 

못된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히 11:38) 아멘! 

할렐루야! 

 

 


